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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등학교의 수학 교과서 체제 변천에 관한 연구  

     –7차 교육과정 이후 교과서를 중심으로–

최혜령1) ․ 신항균2)  

우리나라는 교육의 핵심을 공교육인 학교 교육에 두고 있으며 교육부가 고시한 교
육과정을 토대로 교과서가 편찬되고 있다. 따라서 질 높은 교과서의 편찬은 매우 
중요하며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일 이상의 정성과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그
동안 여러 차례 교과서 개발에 힘써왔으나 선진 외국 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외적 
체제나 편집 디자인 면에서 획일적인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는 교과서를 
편찬할 때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인 교과서의 내적 체제에만 편중된 결과
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역사상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
었던 7차 교과서에서부터 2015 현행 교과서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국정 교과서
를 차수별로 살펴보고, 어떠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가에 대해 의미있는 고찰을 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과서의 구성 체제를 외적 체제와 내적 체제로 나누어 분석
한다. 교과서의 외적 체제는 판형, 자형, 지질, 색상의 변화와 삽화 분량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내적 체제는 단원의 구성 체제와 차시의 구성 체제의 변화 및 
발문 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교과서의 변화 양상에 대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수학 교과서 변천, 교과서의 외적 체제, 교과서의 내적 체제

Ⅰ. 서   론 

우리나라는 교육의 핵심을 공교육인 학교 교육에 두고 있으며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

정을 토대로 교과서가 편찬되고 있다.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에 따라 교과서도 수정 및 보

완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내용적인 측면이나 교과서의 외형적인 측면을 개발하여 교과

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질 높은 교과서의 편찬은 매우 중요하며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일 이상의 정성과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여러 차례 교과서 개발에 힘써왔다. 그러나 허강

(2005)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과서는 물량주의 교육 정책에 밀리고 ‘교과서 저가 정책’으

로 인하여 선진 외국 교과서에 비해 교과서의 외적인 품질이 뒤떨어져 후진성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교육과

정과 교과서를 중시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선진 외국 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외적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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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편집디자인 면에서 획일적인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아왔다(이용숙 외, 2002). 이는 교과

서를 편찬할 때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인 교과서의 내적 체제에만 편중된 결과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백명진 외(1998)에 따르면 교과서의 체제는 교과서의 외형을 구성하

는 외적 체제와 교수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내적 체제로 나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과서

의 구성 체제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교과서의 내용 구성을 다루는 내적 체제에 

대한 연구들이며, 외적 구성 체제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정지혜, 2010).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내용 구성 체제를 살펴보는 특징을 다룬 연구로는 김은미, 임

문규(2007), 정유경(2018), 김판수 외(2017)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김은미, 임문규(2007)는 한

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5, 6학년 수학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서의 단원명과 단원 체제를 

비교하고, 내용 영역별 세부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보다는 일본의 단원 

체제가 융통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정유경(2018)은 한국과 베트남 교과서의 도형과 측정 

영역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체제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수학 교과

서는 지도 내용 제시 순서 및 지도 방법이 상이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김판수 외

(2017)는 우리나라 초등 수학 교과서의 단원과 차시의 구성 체제를 종적으로 비교 분석하

고, 내용 구성 체제 선호도를 조사함으로써, 교사들은 교과서의 획일적인 차시 구성 체제

보다는 융통성 있게 차시를 재구성할 수 있는 구성 체제를 선호함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

이 초등 수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교과서 체제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대부분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내적 체제에 대한 비교 분석이었다.

그러나 효과적인 수학 수업을 구현하기 위한 교과서를 개발하려면 교과서의 내적 체제

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외적 체제에 대한 연구 또한 함께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7차 이후 수학 교과서의 외적 구성 체제와 내적 구성 체제를 차수별

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구성 체제의 변천 흐름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7차 이후 수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고찰하는 이유는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

에 따른 수학 교과서가 교과서의 역사상 주목할만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7

차 교과서의 기본적인 방향은 학습자의 수학 학습 능력과 학습 심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이를 실제 수학 수업 현장에서 실천시키려는 이른바 학습자 존중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7차 수학 교과서의 궁극적 목표는 수학 학습의 방법적 측면에 있어서 교사의 설명

에 주로 의존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학습 내용의 성격이나 학습자의 정의적인 측면을 고려

하여 수업의 주체를 학습자로 옮기고자 의도한 것이다. 즉, 7차 이전의 교과서에 의한 학

습이 교사 중심으로 진행하는 설명식 교수 방법이었다면, 7차 교과서에서는 구성주의의 

관점에 입각한 학습자의 능동적인 조작 활동을 통해 탐구하는 학습, 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활동하는 학습 등으로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활동에의 개입을 중시하

는 활동주의 학습으로 변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게다가 2022년에는 초등학교 3~4학

년 수학 교과에 검정 교과서가 최초로 도입될 것이다. 따라서 국정 수학 교과서가 검정 교

과서로 변화되기 전에 국정 교과서 변천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7차 교과서에서부터 현행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각 교육과정

기별 국정 교과서가 어떠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가에 대한 유의미한 고찰을 통해 향후 

검정 교과서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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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과서 분석의 체제

일반적으로 도서의 편집, 편찬 형식을 말할 때는 체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

만, 1992년 8월 29일에 고시(문교부고시 제1992-13, 1995년 1월 19일 폐지 고시)된 교과

용 도서의 체제 기준에서는 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체제 기준에 의거하여 교과서의 체재가 아닌 체제로 기술하고자 

한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연구보고서(허강 외, 2005)에서는 교과서 편찬 체제 개발을 내적 

체제 개발과 외적 체제 개발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내적 체제는 적절한 

교육 내용의 선정, 선정된 내용의 제시, 학습 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교과서의 내용적인 

측면을 의미하며, 외적 체제는 교육 내용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교과

서의 판형, 지질, 색도, 쪽수, 삽화의 분량, 글자 크기, 자간, 행간, 서체 등의 외형적인 측

면을 적합하게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1. 교과서 분석의 외적 체제 

교과서에 마련된 여러 장치 중에서 독자의 시각을 가장 분명하게 자극하는 것이 바로 

교과서 체제이다. 교과서 체제는 교과서를 구성하는 물리적 요인으로서 판형, 지질, 삽화 

및 색도, 여백, 글자 크기, 자간, 행간 등을 말한다. 교과서의 내적 체제가 일종의 소프트

웨어라면, 여기서 말하는 교과서의 외적 체제는 교과서의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서적과는 달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학생들의 나이와 신체

의 발달 수준을 반영하여야 하며, 판형, 글자의 크기, 글줄의 길이, 삽화 등 편집디자인에 

다양성을 요구한다. 그런 점에서 교과서는 편집디자인의 효과를 검증하는 시험장과도 같

은 것이다. 그러나 독자의 흥미나 미적 감각을 중요시하는 일반 서적에서의 편집 디자인

과는 달리 교과서의 편집디자인에서는 학생들이 읽기 쉽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

한 편집 요인들이 많이 고려되고 있다. 

교과서 분석의 외적 체제로는 판형, 자형, 지질, 색상, 삽화로 정리할 수 있겠다. 

교과서의 판형은 용지의 경제성, 편집의 융통성, 관리의 용이성 등을 결정하는 주요 요

인이다. 용지 이용 면에서 국판과 4×6배판은 용지의 손실이 없지만, 크라운판은 막대한 

용지 손실을 발생한다. 반면, 크라운판과 4×6배판은 제본에서 종이 결을 제대로 낼 수 있

지만, 국판은 종이 결이 맞지 않아 책장을 넘기기가 어렵다. 교과서의 판형의 여러 전문가

들은 국판을 지양하고 크라운판이나 4×6배판으로 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경제성과 책 관리의 용이성을 들고 있지만, 이보다는 편집의 융통성과 학습 효과의 촉진

에 있다고 하겠다. 

교과서의 자형은 글자의 크기와 모양을 말하며, 자형은 글자의 가독성과 변별성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글자의 가독성은 글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정도를 말하며, 변

별성은 한 글자와 다른 자의 형태를 식별해 내는 정도를 말한다. 글자의 크기나 모양이 읽

기 및 내용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외국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나라

에서는 아직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교과서 활자 크기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활자는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년의 활자가 적정 크기보다 큰 편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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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자는 현재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낮추어져야 한다. 

지질은 종이의 질을 말하며, 이는 글자의 선명도에 영향을 미친다. 색상은 글자 지각에

서 오는 피로감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종이는 70g 미색 

중질지이다. 중질지의 장점은 불투명도가 높고 종이가 얇아도 뒷면의 자가 배어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실제 실험 연구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질 미색 종이는 읽기에 별로 나

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과 함께 실린 교과서 삽화는 본문 내용에 대한 흥미 유발 및 내용 이해를 위한 보조 

장치의 역할을 한다. 새 교과서를 받은 학생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삽화이다. 그

리고 삽화가 재미있으면 글을 읽기도 한다. 교과서의 삽화는 내용 이해와 관련하여 세 가

지로 그 기능을 구분해 볼 수 있다(강신포 외, 2005). 첫째는 삽화 자체가 학습의 내용을 

나타내는 필수적 기능이다. 둘째는 글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는 보조적 기능이다. 셋째는 

글 내용과 상관없이 여백을 처리하는 용도의 장식용 삽화이다. 

2. 교과서 분석의 내적 체제 

교과서 분석의 내적 체제는 교과서의 내용 제시 방식이며, 이는 내용의 효과적인 학습

을 위해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에는 전개 체제, 제시 방식, 학습 자료 등이 있다(노명완 외, 2004).

가. 전개 체제

전개 체제는 내용을 단원 중심으로 구성하는가 또는 주제 중심으로 구성하는가와 관련

된다. 교과서 체제 구성은 단원 체계나 쟁점 중심의 문제 상황 설정 중 어느 것으로도 할 

수 있다. 이론을 강조하면 단원 중심 체제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 주제 중심 체제로 가

게 된다. 

단원의 내용 전개에는 단원 목표에서부터 본 활동을 거쳐 학습 정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소가 포함된다. 단원 전개의 체제는 과목의 특성과 단원의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교과에 어울리는 창의적인 전개 체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전개 방식

내용 전개 방식은 내용과 자료 중 어느 쪽에 중심을 두는가에 따라 학습자의 인식 과정

을 연역형으로 안내할 것인가 또는 귀납형으로 안내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설명형에서는 가르칠 내용을 명시적으로 내세우고 보충 자료를 예시로 제시하므로 연역

형으로 볼 수 있지만, 발견형에서는 먼저 학습자가 생각해야 할 자료를 제시한 후, 그 자

료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의미를 형성해 나가도록 유도하므로 귀납형이라 볼 수 있

다. 설명형은 내용 요소를 주로 지식 중심으로 제시하지만, 발견형은 기능과 활동 중심으

로 제시한다. 제재는 설명과 서술 중심의 문장이나 읽기 자료 형식의 편지, 일기 등의 형

식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어느 전개 방식을 따를 것인가는 학습 내용 자체보다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에 중점을 두어 선택하기도 한다.

다. 학습 자료

교과서에는 가르쳐야 할 내용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활용되는 소재로서의 자료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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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담겨 있다. 극단적인 형태로 보면, 내용이나 자료 어느 하나만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그에 따른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대

체로 내용과 자료를 모두 사용한다. 자료는 속성에 따라 1차 자료와 가공 자료, 실제 상황

과 가상 상황, 보충 설명용과 추가 활동 과제 등으로 나뉜다. 어떤 자료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이 달라진다(이춘식, 2007). 

1차 자료는 대부분 그에 맞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하는 

시기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반면에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가상 자료를 사용한

다면,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학습 효과가 적어진다고 하겠다. 

교과서를 자료 중심으로 구성할 때에는 학습 내용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사실성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자료는 출처를 밝혀서 사실의 왜곡을 방지해야 한

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귀납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서는 지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소수의 사례를 통한 

일반화의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특정 사례를 통한 일반화 과정에서는 항상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Ⅲ. 연구 방법 및 결과

1. 연구 방법

가. 분석 대상

7차 교육과정 이후 초등 수학 교과서의 내적 체제와 외적 체제의 분석을 위하여 7차부

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중 3학년 1학기 교과서를 분석 대상

으로 한다. 분석 대상의 시점을 7차 교육과정으로 정한 것은 7차 이후의 교육과정은 시대

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고자 4~5년을 주기로 자주 바뀌고 있기 때문이며, 빠르게 바뀌는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구성 체제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3학년 1학기 교과서를 

선택한 이유는 교육과정 차수별로 동일한 학년과 학기를 비교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나. 분석틀 및 분석 방법

연구 문제의 분석을 위하여 교과서의 외적 체제 분석틀([표 3], [표 4])과 교과서 내적 체

제 분석틀([표 5], [표 6], [표 7], [표 8])을 마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교과서의 외적 체제 변천

교과서의 외적 체제는 교육과정에 고시한 집필 상의 유의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외적 체제로 판형, 자형, 지질, 색상과 삽화의 분량을 고찰하였다.

가. 교육과정기별 집필 상의 유의점의 변천

1) 제7차 교육과정기 (1997.12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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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2001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용할 중고등학교 2종 교과용 도서

의 검정 실시를 1998년 12월 31일 공고하였다. 이 공고 시에 과거에 있었던 ‘교과용 도

서의 체제 기준’을 적용하라는 내용은 없었고 ‘집필 상의 유의점’에서 판형, 활자, 쪽

수, 색도만을 제시하며 이전 차수에 얽매이는 규제사항을 풀었다. 따라서 출판사에서는 규

제가 많이 풀린 상황에서 저작 및 편집상에 좋은 아이디어 창출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외

적으로 보기 좋은 교과서를 꾸미기 위해서 편집디자인 기법을 교과서 개발에 적용하는 데

에도 힘을 쏟았다. 

외적 체제 요소 중 변화가 있는 것은 본문용지가 70~80g/㎡로 고급지로 조정되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모든 교과서의 판형이 4×6배판으로 바뀐 점이다. 우리나라 

교과서의 판형이 4×6배판화한 것은 교과목별 특성이나 기능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생산, 

운반, 관리 측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데 문제점이 있다. 

구분 내용

판형, 활자
판형 : 4×6배판

활자 : 초 12pt

쪽수 기준 쪽수 20% 가감 가능

지질

표지 : 엠보싱 260g/㎡

본문(2색도) : 미색 중질지 70g/㎡

본문(4색도) : 고급 서적지 80g/㎡

속표지 : 본문지

색도 색도 : 2도
제본 교과서, 지도서 : 무선철

편집디자인

• 시각성, 창작성, 적합성을 충실히 살리고, 사용자의 연령, 교과목, 단원 

등에 맞는 디자인 설계로 이해력과 흥미 유발

• 시각적인 일관성과 다양한 변화를 통해 책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구성

• 교과 내용과 사진 삽화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공간을 

구성 배치

<표 1> 7차 교육과정 집필 상의 유의점 (교육부, 1997)

2) 2007 개정 교육과정기 (2006.12 ~ 2008.12)

2007 개정 교육과정기의 편찬 상의 유의점의 큰 변화는 7차에서 2도였던 색도가 4도인 

완전 컬러로 바뀐 점이다. 또한 본문 용지를 GR품질규격인 재활용 용지 사용하도록 바뀌

었다.

구분 내용
판형 4×6배판(가로 187mm, 세로 257mm)

쪽수 기준 쪽수 20% 가감 가능

지질
표지 : 아트지 250g/㎡(UV코팅)

속표지, 본문 : 고급 교과서지 75g/㎡(GR품질규격)

색도
표지 : 4도

속표지, 본문 : 4도

<표 2> 2007 개정 교육과정 집필 상의 유의점 (교육인적자원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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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 개정 교육과정기 (2008.12 ~ 2014.12)

2009 개정 교육과정기부터 집필 상의 유의점이 따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외적 체제는 

자율로 하였다. 단, 본문용지는 기존의 2007 개정 교과서 용지인 75g/㎡(GR품질규격)로 한

정하였다. 단, 과학 교과서는 외적 체제 자율화에 의거하여 본문용지 기준까지도 적용받지 

않았다. 

4) 2015 개정 교육과정기 (2014.12 ~ 현재)

2009 개정 이후에는 외적 체제에 대한 집필 상의 유의점이 점점 약화되다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기와 마찬가지로 외형

체제는 자율로 하였으며 본문용지는 2007 개정 교과서 이후 용지인 재활용 용지 75g/㎡

(GR품질규격)로 한정하였다.

나. 외적 체제의 항목별 변천

7차 이후 교과서의 외적 체제의 가장 큰 변화는 색상의 변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7차 

교과서까지 2도 인쇄에서 2007 개정 교과서에서 4도 인쇄로 컬러 인쇄가 되면서 가장 크

게 변화하였다. 2009 개정 교과서부터는 본문용지를 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판사 측에 

외적 체제의 자율을 허용했다. 물론 출판사에서 기존 교과서의 판형, 자형 등을 유지하였

기 때문에 외형상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 미세하게 교과서의 가로 길이가 조금 길어지거

나 표지의 코팅과 자료의 종이 질이 고급화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외적 체제에

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선진국 교과서의 질과 학교 현장의 의견 및 국가의 경제적 성장이 

반영되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서 차수 판형 자형 지질 색상 기타

7차
4×6배

판

학년에 

따라 차이 

(20pt, 

12pt)

본문 : 80 

g/㎡, 표지 

: 엠보싱 

260 g/㎡

본문 : 

2도,

표지 : 2도

편집디자인 개념 

도입(디자인 설계 및 

레이아웃, 활자그래픽 

사진, 그림 등 구체적 

내용 제시)  

2007 개정
4×6배

판

학년에 

따라 차이 

(20pt, 

12pt)

본문 : 75 

g/㎡(GR품

질규격3)), 

표지 : 

아트지 

250g/㎡, 

UV코팅

본문 : 

4도,

표지 : 4도

*4)

2009 개정 * *

본문 : 75 

g/㎡(GR품

질규격)

* *

2015 개정 * *

본문 : 75 

g/㎡(GR품

질규격)

* *

<표 3> 교과서 차수별 외적 체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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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형

판형은 7차 이후 교과서는 모두 4×6배판을 지향하고 있었다. 다양한 판형을 도입하여 

수학 교과서 디자인의 차별화와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으나,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이동 

편이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4×6배판 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 교육과정

별 판형의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책을 재단할 때 생기

는 차이 정도라고 한다.

만약 판형이 현행의 초등과 다르게 자율로 주어지는 경우, 기획 단계에서 교과별 차별

성, 기획의 차별성, 교사의 편이성(책을 들고 수업하는지, 아니면 놓고 수업을 하는지), 국

어처럼 교과서 텍스트를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경우와 과학처럼 텍스트 중심이 아닌 경우 

등을 고려하여 판형을 각각 정하기도 한다. 또한 각 출판사별 회사의 특징을 고려하여 출

판사 자체적으로 판형을 고정하기도 하며, 될 수 있으면 용지의 손실이 적은 방향으로 결

정한다. 전지 상태에서 변형 판형인 경우는 용지의 손실이 많아져서 개발비에 부담이 되

는 경우도 있어서 교과서와 같이 대량 제작인 경우는 대량 생산성을 고려하여 판형을 선

정한다.

2) 자형

자형에 있어서는 7차 교과서와 2007 개정 교과서 이후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특히 

자간, 폭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자간, 폭, 서체 등은 교과서의 기획과 디자인 과정에서 

결정하는 데, 7차와 2007 개정에서 본문의 글씨 크기는 12pt, 차시명의 글씨 크기는 20pt

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교과서를 편집한다. 그러나 검정교과서인 중고등

의 경우는 초등과 다르게 10.5pt를 주로 사용하며, 초등 교과서보다는 자유롭게 글씨체를 

명조와 고딕, 또는 그 변형 서체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현재 교육부가 추구하는 전체적인 

방향은 교과서의 규제를 적게 하는 자유 발행제이므로, 교과서 가격과 관계있는 판형, 쪽

수 등에만 제한을 두는 상태라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자형의 변화는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3) 지질

지질은 7차 교과서에서 본문용지를 80 g/㎡로 규정했던 것을 2007 개정 교과서에서 본

문용지를 75 g/㎡(GR품질규격)로 전환한 뒤 현행까지 유지되고 있다. GR품질규격의 재생

용지로 바뀐 이유는 환경을 위한 재활용 용지 사용을 권장한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

라고 볼 수 있겠다. 지질의 색감은 사실 그 미세한 차이를 분명하고 확연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다만, 출판사에서 용지를 선택할 때 주로 고려되는 사항은 미색지를 선택하는 경우

는 형광물질이 덜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학생들의 눈에 편하도록 하기 위한다는 부분을 더 

고려한 것이며, 요즘은 오히려 미색지보다는 백색지가 디자인이 구현하고자 하는 색감이 

잘 표현되기 때문에 백색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초등 수학 교과서의 지질을 선택

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연필로 써보고 자국없이 잘 지워지는지와 잘 찢어지지 않는지 등

을 고려한다. 이를 위해 교과서 용지를 선택할 때 디자인 대표 시안으로 가인쇄하여 색감

과 책을 만졌을 때의 느낌, 연필 자국이 잘 남는지 아닌지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과정을 거

친다. 

표지의 경우, 2007 개정 교과서 이후 아트지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표지의 

3) GR품질규격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4) * : 외형체제를 자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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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후가공이라는 것을 하는데, 올록볼록한 엠보 코팅을 하거나 반짝이는 UV 코팅을 하

거나 하는 등에 따라 두께감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표지는 교과서의 얼굴이기 때문에 

교과서 차수별로 다양한 후가공을 하여 마치 서로 다른 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

이기도 한다.

4) 색상

7차 이후 색상에는 변화가 없었다. 색도에 있어서 7차에서만 과목별로 색도를 다르게 

지정하고 있었는데, 4도로 규정한 과학 교과서와 달리 수학 교과서에서는 2도 인쇄를 지

정했다. 이는 2007 개정 교과서에서 수학 교과서도 4도 인쇄로 조정되었으며, 현행 2015에 

이르기까지 4도 인쇄를 지정하고 있다. 사진과 삽화의 사실성 있는 도입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었으며, 이것은 향후 교과서에서도 유지될 전망이다.

5) 편집디자인

7차 교육과정의 집필 상의 유의점에서 편집디자인을 적용하며 비교적 자세한 설명을 제

시하였고, 그 이후 차수의 교과서는 이 유의점을 유지하였다. 7차에서는 다음과 같이 편집

디자인에 3가지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각성, 창작성, 적합성을 충실히 살리고, 사

용자의 연령, 교과목, 단원 등에 맞는 디자인 설계로 이해력과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 둘

째, 시각적인 일관성과 다양한 변화를 통해 책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구성되어야 한다. 셋

째, 교과 내용과 사진 삽화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공간을 구성 배치하

여야 한다.

다. 삽화 분량의 변천

교과서에서 삽화가 차지하는 분량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각 교육과정기별 3학년 1학

기 교과서 삽화의 개수를 세고 표로 정리하였다. 삽화의 개수에는 본 차시 삽화 뿐만 아니

라, 단원의 도입 삽화 및 기타 차시의 삽화를 포함하여 총 개수를 세었으며, 기본적으로 

삽화 발주의 수를 기준으로 삽화의 수를 세었다. 교과서 출판 시 사진은 삽화와 발주 방식

이 달라서 따로 분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사진의 수도 삽화의 수에 포함하여 세었다. 또

한 단원 도입 삽화와 같이 펼쳐진 2쪽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한쪽마다 삽화가 1개인 것으

로 보아 총 2개로 체크하였다. 그러나 학습 내용과 상관없는 장식용 삽화 수는 삽화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4]은 총 삽화의 수를 총 페이지 수로 나눈 페이지당 삽화의 수 평

균이다. 

교과서 차수 총 삽화 수 총 페이지 수 페이지당 삽화 수 평균

7차 183개 116쪽 1.57개
2007 개정 173개 128쪽 1.35개

2009 개정 440개 224쪽 1.96개
2015 개정 357개 144쪽 2.47개

<표 4> 교과서 차수별 삽화 분량의 변화

7차 교과서와 2007 개정 교과서의 페이지당 삽화의 수는 각각 1.57개와 1.35개로 큰 변

화가 없이 다소 감소한 듯 보였으나, 이는 2007 개정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장식용 삽

화 수를 세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9 개정 교과서가 스토리텔링 교과서를 지향하

며 페이지 수도 늘어나고 스토리텔링을 위한 삽화와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페이지당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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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가 증가하여 페이지당 삽화의 평균 수가 1.96개가 되었다. 이 추세는 2015 현행 교과

서에까지 이어져서 2015 개정 교과서가 스토리텔링 교과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페이지당 

삽화의 수가 2.47개로 더 증가하였다. 이는 2009 개정 교과서부터 등장한 교과서의 캐릭터 

때문이며, 캐릭터가 등장하여 상황을 설명하거나 힌트를 주는 형태로 교과서가 전개되면

서 삽화의 수는 많아졌다. 따라서 삽화의 수를 기준으로 교과서의 변천을 살펴보았을 때 

삽화의 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다.

3. 교과서의 내적 체제 변천 

본 연구에서 교과서의 내적 체제는 구성 체제를 말한다. 교과서의 구성 체제는 교과서

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경우의 단원의 구성 체제와 각 단원을 살펴보았을 경우의 단원 

내에서의 차시의 구성 체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단원 구성 체제의 변천

1) 단원 구성

교육과정기별 교과서 단원의 개수가 변화되었다. 3학년 1학기 교과서를 기준으로 보았

을 때, 7차 교육과정기와 2007 개정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는 8단원으로 구성되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기와 2015 개정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는 6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나선형 교육과정에서 단계형 교육과정으로 변화됨으로써 이것이 교

과서의 구현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단원의 수가 감소함으로써 학습량 경감에 도

움이 되었으나, 단원 구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 영역 간에 통합(예: 1학년 1학기 5단

원. 시계보기와 규칙찾기) 등의 어려움이 파생되기도 했다. 

2) 한 단원의 구성 체제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는 [표 5]와 같이 공통적으로 7차부터 현행에 이르기까지 단원 

도입 삽화가 제공되고, 본 차시와 기타 차시가 제시되는 형태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

다.

구성

교과서 차수

단원 도입 

삽화
본 차시

기타 차시

단원평가 기타 활동

7차 
1쪽

(차시×)

차시별

학습 

내용

잘 공부했는지 알아보

기5)

(익힘책에 제시)

과제를 하여 봅시다

재미있는 놀이 

문제를 해결하여 봅시다

실생활에 적용하여 봅시다

2007 개정  
 1쪽

(차시×)
문제를 풀어보시오

탐구활동

놀이마당(익힘책에 제시)

이야기마당(익힘책에 제시)

문제해결(익힘책에 제시)

2009 개정 

삽화 4쪽 또는 

6쪽 

(1차시)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

봅시다

문제해결

이야기마당

체험마당

놀이마당

2015 개정 
삽화 2쪽

(1차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생각수학

창의수학

<표 5> 교과서 차수별 단원별 구성 체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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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도입 삽화의 경우, 7차 이후 교과서에서 모두 제공되고 있었으나 그 분량에 차이

점이 있었다. 단원 도입 삽화는 7차 교과서와 2007 개정 교과서는 단원의 시작을 알리는 

장식과 구분의 의미로 1쪽 구성이었으며, 차시로 분류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9 개정 교과

서에서는 교육과정에 스토리텔링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삽화가 단원에 따라 4쪽 또는 6쪽 

제공되는 것으로 분량이 많이 증가하였다. 2009 개정 교과서에서 단원의 도입은 단원명과 

함께 단원의 핵심 내용을 나타내는 삽화나 사진을 6쪽으로 제시하였고, 삽화나 사진은 단

원의 전체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구성하여 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대상으로 무엇을 배우고, 왜 배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 현행 교과서에서는 단원의 도입은 단원명과 함께 단원의 전반적인 맥락을 나타내는 

삽화 2쪽으로 제시하고, 단원 학습과 관련된 핵심 발문을 단원명 하단에 제시하였다. 여기

서 삽화와 핵심 발문은 단원의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되며 이를 바탕으로 단원에서 무엇을 

배우고, 왜 배워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단원 도입 삽화는 본 차시의 주요 활동들

과 연결되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현행 교과서에서는 단원 도입 삽화의 분량이 2쪽으

로 감소하였으나, 2009 개정 교과서와 같이 한 차시분으로 제시되었으며, 삽화의 내용 면

에서도 단원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스토리텔링적 요소가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 차시에는 일관적으로 단원평가가 등장하고 있었다. 7차 교과서에서는 단원평가를 

익힘책에서 제시하였으나, 2007 개정 교과서에서부터 교과서의 본 차시를 마치고 바로 다

음 차시로 항상 2쪽씩 단원평가가 제공되고 있었으며 문항의 수와 분량도 차수별로 유사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단원평가를 일컫는 명칭이 교육과정 차수에 따라 조금씩 달

라짐을 확인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단원평가는잘 공부했는지 알아보기,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문제를 풀어보시오, 2009 개정 교과서에는 공부를 잘 했는

지 알아봅시다, 2015 현행 교과서의 단원평가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라는 차시명으

로 각 교육과정 차수별로 다른 명칭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단원평가의 문제가 담고 있

는 수준은 본 차시에서 학습한 연습문제의 수준으로 각 차시의 내용들을 반영한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키면서, 한 단원의 학습을 평가하는 성격의 문제들로 제시되어 있었다. 각 

차시별 학습 내용들을 반영한 문제를 포함하면서 다양한 평가 유형으로 한 단원의 학습을 

평가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육과정 차수별 기타 차시의 차이점과 기타 차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변화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7차 교과서의 기타 차시의 종류는 과제를 하여 봅시다. 재미있는 놀

이, 문제를 해결하여 봅시다. 실생활에 적용하여 봅시다.의 4가지이며, 매 단원에 이 중 

2~3가지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매 단원에 문제를 해결하여 봅시다.이 항상 고정되어 

제시하여 문제 해결을 강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원과 학년에 따라 과제를 하여봅

시다.와 재미있는 놀이가 하나씩 제시되었으며, 단원에 따라 실생활에 적용하여 

봅시다.가 나타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3-가 교과서의 경우, 1단원부터 4단원까지는 
문제를 해결하여 봅시다가 맨 마지막에 제시되고, 그 앞에 과제를 하여 봅시다 또

는 재미있는 놀이가 번갈아서 하나씩 제시되었다. 그런데 5단원 도형 움직이기의 경

우 재미있는 놀이, 문제를 해결하여 봅시다, 실생활에 적용하여 봅시다.의 순

서로 3가지의 기타 차시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7차에서는 단원의 내용

과 특성에 맞게 기타 차시의 종류와 개수가 상이하게 제공되었다. 

5)  7차 지도서의 5. 수학과 교과용 도서 편찬 방향, 가. 수학교과서 (3) 단원 구성 에서 단원
의 평가인 잘공부했는지 알아보기(익힘책에 제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단원평가 차시가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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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개정 교과서는 단원에서 제시된 방법과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탐구활동이 

제시되어 있었으며, 그 외의 기타 차시인 문제해결, 이야기마당, 놀이마당은 

익힘책에서 다루고 있었다. 이처럼 2007 개정 교과서는 기타 차시의 경우, 다른 차수의 교

과서들과 달리 교과서와 익힘책을 통합하여 차시를 구성하는 특징을 보였다. 

2009 개정 교과서에는 문제 해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단원의 주제

와 관련된 심화된 문제를 제시하여 학습한 내용을 좀 더 다양하고 깊게 탐구해 볼 수 있

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문제 해결은 단지 문제의 답을 구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

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전략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강조하면서 지도

할 필요가 있다. 1학년의 경우 학년의 특성상 문제 해결을 제시하지 않았다. 문제 해결이 

단원평가보다 앞서 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해당하는 문제 해결의 학습 내용이 단

원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창의 마당으로 체험 마당, 놀이 마당, 이야기 마당을 구성하

였는데 단원에 따라 이 마당들을 선택적으로 1~2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생활 주변 문제, 사회현상, 자연현상 등의 여러 가지 현상과 관련지어 수학을 배움으로써 

수학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수학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였으며,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자신감을 가지고 학습 동기와 의욕을 유발하도록 하였다. 

2015 현행 교과서에서는 생각 수학에서 단원에서 배운 지식을 적용하여 문제 해결 역량

을 키우도록 제시하고 있다. 수학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1~2학년에서

는 가볍게 놀이 수학으로 다룬 것을 3~4학년에서는 문제 해결 교과 역량을 신장할 수 있

도록 별도의 차시로 구성하였다. 이 차시의 중점 목표는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기 위한 것

이지만 다른 교과나 생활 속의 관련된 것을 함께 학습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련된 다른 

수학 교과 역량도 기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탐구수학 코너에서는 교과 역량을 신장하

기 위해서는 탐구 활동을 강조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제시하였다. 단원 주

제와 관련된 탐구 활동을 제시하여 학습한 내용을 다양하고 깊게 생각해보도록 구성하였

다. 탐구수학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이후에 제시하여 탐구수학의 활동이 본 차시 활동

보다 심화되거나 깊이 있는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타 차시는 각 교육과정 차수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 방향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탐구나 창의 등의 교과 역량들이 각 교육과정 차수별로 강조되는 교육 

목표에 따라 변화가 반영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타 차시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경우, 교육과정기별 문제 해결의 중요도에 따라 차시명과 내용에 변화

가 있었다. 문제 해결은 7차 교과서와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문제 해결을 기타 차시로 

따로 다루었으나, 2007 개정 교과서와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문제 해결을 기타 차시로 

다루고 있지 않고,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탐구활동에서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생각수

학과 창의수학에서 문제 해결을 녹여서 다루고 있었다. 이는 교육과정 차수별로 문제 해

결을 중시하는 정도에 따라 기타 차시명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다른 기타 차시명에 통합되

기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차시 구성 체제의 변천

1) 차시명 진술 방식

차시명은 각 차시의 학습목표를 의미한다. 교육과정기별로 차시명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7차에서부터 현행에 이르기까지 차시명의 어미가 더 친숙한 말투로 변화함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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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차수 차시명 어미 차시명 예

7차 ~해 봅시다.
3-가-1. 10000까지의 수

1차시 <천을 알아봅시다.>

2007 개정 ~할 수 있어요.
3-1-1. 10000까지의 수

1차시 <천을 알 수 있어요.>

2009 개정 ~할 수 있어요.
3-1-1. 덧셈과 뺄셈

1차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덧셈을 할 수 있어요.>

2015 개정  ~해 볼까요.
3-1-1. 덧셈과 뺄셈

1차시 <덧셈을 해볼까요.>

<표 6> 교과서 차수별 차시명 진술방식의 변화

교과서 차수별 3학년 1학기 1단원을 기준으로 1차시명을 비교해보면 [표 6]과 같다. 7차 

교과서에서는 천을 알아봅시다.로 청유형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의 6차 교육

과정의 어미를 유지한 것이다. 2007 개정 교과서 이후부터 차시명의 어미가 ~요.로 끝

나는 특징을 보였는데, 2007 개정 교과서와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 할 수 있어요.
라는 평서형 어미를 사용하였다. 현행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에게 좀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듯한 어투로 ~해 볼까요라는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질문

이 있는 교실을 강조하고 있는 최근의 교육 정책이 차시명에도 반영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차시명의 변화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구성해가는 구성주의를 기저로 학

습자 중심으로 교과서를 구성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2) 차시별 전개 방식 

차시 내 코너는 교육과정 차수에 따라 그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유지되고 있었다

는 점이 중요하다. 7차 이후 한 차시의 전개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코너명이 바뀌는 이유는 수업의 편이성을 위한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학습자 친화적

인 용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각 교육과정 차수별 코너명의 변화를 자세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교과서 차수별 아이콘명의 변화

교과서 차수 도입 전개 정리

7차
생활에서 알아

보기 

활동, 약속하기, 구하는 방법, 

공부한 것을 다시 생각하기, 

활동으로 알게 된 것

익히기

2007 개정 생각열기 
활동, 약속, 확인하고 다지기, 

방법, 
익히기

2009 개정 생각열기 약속하기, 활동, 마무리

2015 개정 주사위 그림1 주사위 그림1, 2, 3,... 주사위 그림4, 5, 6, ...

7차 교과서는 이전 차수의 교과서와 달리 다양한 아이콘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할만하며, 이러한 아이콘은 그 의도와 방향이 이후 차수의 교과서에도 유지되고 있으나 

아이콘명에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7차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의 흐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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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분하여 아이콘명을 차시의 도입을 생활에

서 알아보기로 나타내었으며, 차시의 전개는 활동 중심의 교과서임이 드러나도록 
활동이라는 아이콘으로 나타냈다. 개념이나 방법 등을 정의하는 부분에서는 약속이

라는 아이콘을 사용하였으며, 구하는 방법이라는 아이콘에서는 쉽고 편리하게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학생들로 하여금 발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학생들이 약속한 개념

이나 구하는 방법을 좀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익히기를 통하여 약속의 개념

을 익히는 활동을 하게 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1b). 이러한 아이콘 외에도 차시의 내용

에 따라공부한 것을 다시 생각하기, 활동으로 알게 된 것, 공부한 것을 알아보

기등의 다양한 아이콘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매차시 나타나지 않고 그 빈도가 적다.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7차 교과서의 차시 도입 아이콘인 생활에서 알아보기를 
생각열기로 아이콘명을 바꾸어서 학습 주제에 알맞은 상황을 제시하고 상황을 중심으로 

생각해보게 하고, 생각한 것을 서로 토론해 보도록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2007 개정 교과

서에서는생각열기가 각 단원에서 한번씩 1차시 동기유발에 고정되어 나타나고 있었

다. 활동은 학습 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물건으로 조작하는 활동과 직관으

로 보는 직관 활동, 추상으로 생각하는 추상 활동이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토론

이 함께 실시되도록 제시하고 있다. 생각열기 또는 활동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을 수학적

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약속 아이콘이 있으며, 수학적 개념이 잘 형성되었는지를 확인

하면서 학습 내용을 다지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확인하고 다지기아이콘이 있다. 확

인하고 다지기에서는 약속한 기호와 용어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보거나 문장을 만드는 

활동을 한다. 방법아이콘에서는 수학적인 정의, 성질, 공식 등에 해당하는 것을 요약

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익히기에서는 학습한 모든 내용을 간단히 연습하고 익히기 위

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b).

2009 개정 교과서에서 매 차시의 내용을 4가지 아이콘으로 나타냈는데, 생각열기, 활동, 

약속하기, 마무리의 아이콘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생각열기와 활동을 통하여 학

습한 내용을 수학 기호와 수학 용어를 정의하기 위하여 정의라는 용어 대신에 학생들

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약속을 사용하였다(교육부, 2014b).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좀 더 익히거나 적용 발전할 수 있는 활동으로 ~하시오.와 같이 수학적 개념이 잘 형

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학습을 다지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부분이다. 학습한 모든 

내용(수학적으로 약속한 기호와 용어, 수학적인 정리, 성질, 공식 등)을 연습하고, 익히기 

위한 활동을 제시하였다. 단원의 앞부분에 있는 차시에서는 활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에 주안점을 두고, 단원의 뒷부분에 있는 차시에서는 단원에서 학습한 개념이나 원리, 

법칙 등을 익히고 적용하는 데 활용하며, 그 외의 심화 내용은 문제 해결 및 창의 수학에

서 제시하고 있다.

2015 개정 교과서에는 아이콘 명을 약화하였다. 차시 활동은 보통 2~4개의 개별 활동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활동은  등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활동은 학급 여건

에 따라 교사가 활동을 적절히 선택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 첫째 활동은 단원 도입 삽화와 

연계되는 그림을 보면서 매 차시 학습을 시작한다. 이 그림을 통해 동기를 유발하고 자연

스럽게 학습 주제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첫째 활동은 단순한 생각 열기를 넘어서 학습 주

제와 관련된 사고 활동이나 조작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학급 상황에 따라 이를 도입뿐

만 아니라 전개 활동과 연결하여 지도할 수 있다. 중간활동은 차시 학습 주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물건이나 모형을 조작하는 활동, 직관적인 경험 활동, 공통인 속성이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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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내는 추상 활동, 교과 역량을 강화하는 창의 융합 활동 등 학생 참여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활동은 학습한 내용을 익히거나 적용해 보면서 차시 학습을 정리

한다. 교과 역량에 중점을 둔 마무리 활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되돌아보고 다양한 교과 

역량을 기르도록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2018b). 

이와 같이 차시 내 도입, 전개, 정리 아이콘을 사용한다는 큰 틀이 7차 교과서의 차시 

흐름으로 제시되고, 그 이후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그러나 교

육과정 차수별 시대적 상황 또는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되어 아이콘명에 미세한 변화가 있

었다. 특히 7차 교과서에서는 일관적으로 차시의 도입에서 생활에서 알아보기라는 아

이콘을 사용하고 매 차시의 동기유발을 강조하였다. 2007 개정 교과서와 2009 개정 교과

서에서는 도입부에 생각열기라는 같은 아이콘명을 사용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단원에 한번씩 등장하며 동기유발이 축소된 경향을 보였고,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매차시마다 생각열기가 등장하며 수업의 도입부를 강조한 경향을 

보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생각열기아이콘명을 삭제하고 주사

위 그림으로 대체하면서 수업의 도입부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수학적 상황

과 현실 상황을 연결하는 데 부자연스러운 제한점이 있는 차시에서 단순한 생각열기를 넘

어서 학습 주제와 관련된 사고 활동이나 조작 활동으로 대체하여 전개 활동과 바로 연결

하여 지도하고자 의도한 것이다. 

다. 발문 방식의 변천

7차 이후 교과서에서 6차까지 교과서와의 가장 큰 특징적인 발문은 왜 그렇게 생각합

니까?유형 발문이었다. 이러한 발문은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와 이해 정도를 점검하는 유

형의 발문이므로, 이전의 교과서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발문이 7차 교과서에서부터 

자주 나타났다. 따라서 7차 이후 교과서에서 이 발문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자 [표 8]과 

같이 이 유형의 발문 빈도수를 각 교육과정기별 3학년 1학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표 8> 교과서 차수별 수학적 사고와 이해 정도를 점검하는 유형의 발문 빈도수의 변화

교과서 차수  본 차시에 등장하는 발문 횟수 본 차시 수 본 차시당 발문 빈도수

7차 18회 34차시 0.53

2007 개정 54회 45차시 1.2

2009 개정 19회 46차시 0.41

2015 개정 19회 36차시 0.52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와 이해 정도를 점검하는 발문은 7차 교과서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라는 획일적인 발문의 형태로 연산 단원의 본 차시에서 거의 매차시 등장하

였으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연산 단원에서 이 발문에 대해 대답하기가 어렵고 교사

가 지도하기 힘들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나눗셈을 제외한 

연산 단원에서 이러한 유형의 발문이 사라진 대신 다른 단원에서 원리 탐구한 후에 학생

들의 수학적 사고 또는 이해도를 점검하는 유형의 발문이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인 

빈도수가 증가했다. 다만 7차에서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라는 형태로 발문이 획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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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었다면 2007 개정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가 변형된 형태인 왜 그렇

게 나타내었는지 말해보시오., 계산한 방법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보시오., 또는 
왜 그렇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까?와 같은 발문 형태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하

고 있었다.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라는 형태의 발문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습자의 수학적 사고와 이해 정도를 점검하기 위해 학습자간 의사소통을 활용

하는 발문의 형태로 변형되어 등장하였다. 이는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중점을 

둔 스토리텔링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단원에서 친구가 설명한 방

법을 듣고 나의 방법과 비교해보시오., 왜 그렇게 나타냈는지 설명해보시오.라는 발

문을 찾을 수 있었고, 2단원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해보시오.와내가 만든 

방법과 친구가 만든 방법을 비교해보시오.등과 같이 협동학습과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발문을 통해 수학적 사고와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3단원 곱셈

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알아보았는지 이야기해보시오.라는 발문이 8회 등장하면서 학

생의 이해 정도를 점검하는 등 각 단원에 따라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발문 형태로 나타났

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발문 횟수는 2007 개정 교과서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다.

현행 2015 개정 교과서에서도 학습자의 수학적 사고와 이해 정도를 점검함과 동시에 의

사소통을 강조하는 발문이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획일적인 형태의 발문 대신 단원

마다 특색에 맞게 구체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발문을 제시하였다. 가령, 3단원 나눗셈에서

는 나눗셈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처음 등장하는 단원이므로 원리 발견을 위해 필요한 발문

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와 그렇게 나타낸 이유를 말해보세요.와 같

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에 의사소통이 접목된 형태로 변형되어 등장하며, 본 차시당 

발문 빈도수가 0.52였다. 

이와 같이 수학적 사고와 이해 정도를 점검하는 발문은 2007 개정 교과서에서 가장 많

이 나타났고 그 이후 많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발문은 구성주

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학습자가 원리를 스스로 발견해낼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발문

이므로, 빈도가 약해지고 있지만 교과서에 다양한 형태의 구체화된 발문으로 변화되어 지

속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7차 이후 국정 교과서의 외적 체제와 내적 체제를 차수별로 비교 분석함

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7차 이후 초등 수학 교과서의 외적 체제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판형, 지질, 자

형, 색상을 구현함에 있어서 점차 선진국형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의 경제력 

성장 및 현장의 요구 등이 반영된 결과로써, 집필 상의 유의점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육

과정 차수별로 판형, 지질, 자형, 색상 등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7차 이후 편집디

자인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구현할 때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요구

를 받아들여 출판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7차 이후 초등 수학 교과서의 삽화 분량은 교육과정 차수별로 점진적으로 증가하

는 양상을 보였다. 삽화 분량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페이지당 삽화 수 평균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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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교과서보다 2007 개정 교과서의 삽화 수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이는 2007 개

정 교과서의 장식 삽화의 수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9 개정 교과서부터 스토리

텔링 교과서를 지향하면서 삽화 분량이 증가하였고, 이 추세는 2015 개정 교과서에서도 

이어졌다. 이는 2009 개정 교과서와 2015 개정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캐릭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며, 캐릭터가 상황을 설명하거나 힌트를 주는 방식이 교과서의 내용 전개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셋째, 단원의 구성 체제는 단원 도입 삽화, 본 차시, 기타 차시의 형태로 일관되게 유지

되고 있었으나, 단원 도입 삽화의 분량과 기타 차시의 내용에는 변화가 있었다. 단원 도입 

삽화의 경우, 7차 교과서와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차시로 보지 않았으나, 2009 개정 교

과서와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1차시 분량으로 구성됨으로써 페이지 수도 늘어나고 삽화

의 내용도 수업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변화하였다. 기타 차시에서는 

단원평가가 모두 제공되었으나 단원평가를 나타내는 차시명이 상이하다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기타 차시의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 문제 해결의 중요도가 교육과정기별로 

달라짐에 따라 차시명에 변화가 있었으며, 학생의 흥미, 실생활 반영, 프로젝트형 문제, 탐

구학습, 창의 융합, 역량 강화 등 각 교육과정 차수에서 강조하고 있는 수학교육의 방향이 

기타 차시의 내용에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차시의 구성 체제는 차시 내에서 도입, 전개, 정리라는 큰 흐름에는 공통점을 보

였으나, 차시명의 진술 방식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차시 내 아이콘이 변화함으로써 

차시 전개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차시명의 진술 방식은 7차에서는 ~ 해 봅시

다.,  2007 개정과 2009 개정에서는 ~ 할 수 있어요., 2015 개정에서는 ~ 해 볼까

요.로 문장의 어미가 변화하였는데, 이는 차시명을 학습자에게 더 친근한 말투로 변화시

키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7차 교과서에서는 6차와 달리생활에서 알아보기
라는 아이콘을 처음 도입하여 수업의 동기유발을 매차시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나, 2007 개

정 교과서에서는 이것을생각열기라는 아이콘으로 바꾸고 단원의 1차시에서만 등장하

였다.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생각열기라는 아이콘명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매차시의 

도입부마다 이 아이콘을 사용하여 수업의 동기유발을 좀더 강조하는 차이점을 보였다.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주사위 그림으로 아이콘을 통일하면서, 매차시 주사위 그림 1에

서 수업의 도입 내용을 다루었다. 이는 차시의 동기유발이 다소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학적 상황과 현실 상황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차시에서 생각열기라는 용어가 

가진 제한점을 해결하고 대체 활동을 활용하여 수업의 자연스러운 동기유발을 의도한 것

이라 볼 수 있다. 

다섯째, 7차에서 자주 등장한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와 이해의 정도를 점검하는 발문은 

2007 개정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이후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7차 교과

서에서 특징적인 발문이었던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는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와 이해

의 정도를 점검하는 의도의 유의미한 발문이었으나, 연산 단원의 매차시에 획일적인 형태

로 등장해서 현장의 많은 반발을 가져왔다. 이에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의 의미는 살

아있으나 문장을 구체적으로 다양화한 형태로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이 유형의 발문이 연산 영역에서는 대폭 감소하는 대신 변형된 발문 형태로 

다른 내용 영역의 단원으로 확장 적용되었다.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스토리텔링을 강조

하면서 의사소통이 함께 강화되어 이러한 유형이 발문이 의사소통 관련 발문으로 대체되

며 감소하였으며,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꼭 필요한 차시에서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해보시오.와 같이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와 이해도를 점검하면서 의사소통을 접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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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순화되어 나타났다. 

본 연구는 7차 이후 국정 교과서의 변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검정 교과서가 나아

가야 방향을 제시하는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7차 이후 교과서를 

중심으로만 교과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교과서 개발에서 국정 교과서가 갖는 제

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모든 교육과정기별 국정 교과

서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교과서의 전체적인 변천 양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

펴본다면 더욱 의미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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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s of Mathematical Textbooks System

in Korean Elementary Schools 

- Focusing on textbooks after the 7th curriculum-

Choi, Hye Ryung6); & Sihn, Hanggyun7)

South Korea places the core of public education in school education, and textbooks are 

compiled based on curriculum announced by the Education Ministry. Therefore, the 

compilation of high-quality textbooks is very important and requires more than just 

revising the curriculum. Korea had been working on developing textbooks several times, 

but it has been evaluated as a uniform textbook in terms of external system and editing 

design compared to advanced foreign textbooks. This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of the 

based to only the textbook's internal system, which should be dealt with in the textbook 

when compiling the textbook. The textbooks which were developed at seventh curriculum 

were made remarkable changes in the history of South Korea textbooks. In this study, 

we want to examine the nation's state-authored textbooks, from the seventh textbook to 

the current textbook in 2015 by order of magnitude and to give a careful look at what 

aspects of the changes are being made. To this end, the composition of textbooks is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external and internal systems. The external system of 

textbooks focuses on changes in plate form, shape, lipid, color, and illustration, while the 

internal system focuses on changes in the composition system of the unit, the 

composition system of the contents by lesson, and the style of question. As a result, we 

led to a significant conclusion on the changes in textbooks.

Key words: the change of mathematics textbooks, the external system of textbooks, the 

internal system of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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